
이와테대학-명지대학 한일 학생 zoom 교류회 후기 

60160140 일어일문학과 이 산 

 

10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된 ‘이와테대학-명지대학 한일 학생 zoom 교류회’

에 참가했습니다. 처음 교류회 참가 희망자 모집 공지를 봤을 때는, 매년 직접 이와테 대학에 직

접 방문해서 진행되던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. 그러나 비대면이더라도 

일본인 학생들과 일본어로 대화하면서, 회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참가하

게 되었습니다. 

교류회는 매주 한 번 1시간 씩, 팀을 나누어 진행되었고, 참여한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보

다 많았기 때문에, 각 팀은 한국인 학생 3명과 일본인 학생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활동

은 주차 별로 정해진 주제에 대해 서로 자국을 조사하고, 이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활동 시간에 

발표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 

활동을 하면서, 매주 일본인 학생에게 우리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해야 했고 이 과

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고, 막연히 알고 있던 점들에 대해

서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을 일본어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발

표하면서 일본어 작문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, 지금까지 수업에서 배운 다듬어진 

일본어가 아니라 실제 원어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듣고 대화하면서 회화 

연습을 할 수 있어, 일본어 실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. 또한, 활동을 통해 양국 간

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는데, 특히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알기 어려

운, 일본인이 느끼는 일본에 대한 생각을 들으면서 실제 일본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

니다. 

제가 처음 이 교류회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회화 연습을 하는 것이었지만, 매주 활동에 

참여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차이도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제 일본어 실력을 확인하고 

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어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. 게다가 팀 활동이 진행되면서 팀원 간에 일

본어 실력차이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,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

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.  

또한, 지원 당시 이와테 대학에 직접 가지 못해 느꼈던 아쉬움과는 반대로, 교류회가 온라인으

로 진행되면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줄어들어,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

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처음 기대한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교류회였기 때문에, 다른 학생들에게

도 추천하고 싶고 만약 다음에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. 


